하이키, 오는 10일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중국어 버전 발매
하이키 中 마이키 사랑에 보답, 중국어 버전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발표. 
"악착같이 살잖아!" 현실을 이겨내는 울림을 담은 메시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중국어 버전으로 재탄생

하이키(H1-KEY)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중국어 버전으로 발매된다. 
 
하이키(서이, 리이나, 휘서, 옐)는 오는 10일 미니 1집 'Rose Blossom' 타이틀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Rose Blossom)'의 중국어 버전을 공개한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는 차갑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품고 있는 희망과 꿈을 장미에 비유한 힙합 베이스 곡이다. '결코 꺾이거나 시들지 않고 아름답게 활짝 피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 곡은 멜론, 지니뮤직 등 한국 음원사이트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며 '역주행'을 일으킨 후 글로벌 리스너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로도 영케이, 이무진, 10cm, 린 등 많은 동료와 선배 뮤지션들이 노래를 커버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믿고 듣는 하이키', '역주행 신화' 등의 수식어를 얻게 하였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통해 '글로벌 대세'로 떠오른 하이키는 이 곡으로 중국 QQ뮤직 케이팝 차트에서 최고 3위를 찍었다. 또한 미니 1집 'Rose Blossom'은 왕이뮤직이 선정한 2023년도 1분기 시상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이팝 앨범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하이키는 중국 마이키의 열렬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 곡의 중국어 버전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중국어 버전은 원곡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국 팬들에게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가사를 재구성했다.
